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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서울시는 강남구 테헤란로 오피스빌딩 업무지구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추진하고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들이 약 60%이상 시 해당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테헤란로는 현재 약 
62.5%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에 충족한다. 연구의 범위는 테헤란로에 면한 오피스빌딩 총 158개 건물로 구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 6개와 사용승인이 15년이 넘지 않은 28개의 건물을 
제외하여 총 128개의 오피스빌딩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리모델링의 추진유형을 외피교체와 연면적 증가의
두 가지 요소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ECO2-O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유형별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에너지
소요량을 비교하였다. 테헤란로 오피스빌딩의 노후화를 외피교체 리모델링과 연면적 증가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하고 리
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지침에 따라 연면적의 30%를 증가 시켰을 경우 오피스빌딩 에너지소요량을 저감시키는 최적화 
모델을 찾는다. 

Abstract  In line with the standards of the remodeling activation zone in Seoul, the Teheran-ro office 
building business district will be promoted as a remodeling activation zone. In particular, 62.5 % of 
buildings in Teheran-ro have been approved for use, which is more than the required 60 % of buildings
in any zone that have been approved for use to designate the zone as a remodeling activation zone. 
Meanwhile, this study focused on the office buildings remodeling in Teheran-ro and analyzed 128 office
buildings, excluding the 6 buildings without registration and the 28 buildings with less than 15 years of
approval for use, in Teheran-ro. In addition, this study classified the elements of office building 
remodeling into two types: outer cover replacement and total floor area increase in the building. 
Subsequently, the energy consumption of an office building was analyzed under each type by using the
ECO2-OD program simulation. The analysis found an optimized model that improved the aging of each 
analyzed Teheran-ro office building through a shell-centered building remodeling. In addition, the 
optimized model reduced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 office building when 30 % of the total floor
area of the building was increased according to the building remodeling guidelines of Teheran-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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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2010년 11월에 건축

법 시행 규칙 제2의4에 제정되었다. 구역 지정지침에 따
르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의 비율이 전체 구역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건축물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나 기타 골목길 보전 
및 조성, 주거환경 관리 구역 등의 경우로 지정이  된다. 
서울시 강남구는 2019년 테헤란로 일대를 ‘리모델링 활
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테헤란
로 일대의 건축물들은 사용승인 이후 15년을 넘은 오피
스 건물이 62.5%를 넘어가고 있다[1].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테헤란로 일대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대비하여 리모델링의 외피교체와 연면적 증가를 중심으
로 에너지소요량 분석을 통해 오피스빌딩의 리모델링시 
에너지소요량의 최적화 방안을 도출하고자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오피스빌딩의 리모델링 시 에너지소요량 분

석을 위해 외피교체 리모델링과 연면적 증가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으로 진행한다. 먼저, 서
경식 외(2013)의 연구에 따르면 설계 요소의 변경에 따
라서 1차 에너지소요량 감소를 나타내는 가장 큰 요소는 
외벽 및 창호성능이기 때문에 외피교체 리모델링을 첫번
째 요소로 선정하였다[2]. 또한 테헤란로의 리모델링 활
성화 구역이라는 관점에서 연면적 증가의 리모델링을 선
정하여 이 두 가지 요소가 에너지 소요량을 감소하며 최
적화 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테헤란로 오피스빌딩을 
2006년 이전의 열관류율 법적 기준을 가진 외피를 현재
의 열관류율 법적기준에 맞춰 외피를 변경하는 외피교체 
리모델링과 최대 연면적의 30%증가 하는 연면적 증가 
리모델링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이찬희 외(2020)의 논문에 따르면 외피교체 리
모델링은 외피의 열관류율이 달라지는 시기에 따라서 에
너지소요량이 다르게 나타난다[3]. 따라서 1987년 이전, 
1987~2001년, 2001~2006년 등 이전의 외피 열관류율
을 적용한 오피스빌딩과 현재 기준  오피스빌딩의 에너
지소요량을 비교 분석한다. 

둘째, 연면적 증가 리모델링은 오피스빌딩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침에 따라 최대 연면적의 30%증가가 가
능하다[4]. 이를 바탕으로 최대 증축 가능한 층수의 증가

에 따른 에너지소요량 변화를 분석한다.
연구의 범위는 테헤란로에 면한 오피스빌딩이며, 전체 

158개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그 중 Table 1과 같이 건축
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 6개와 2006년 이후 지
어진 오피스빌딩인 사용승인 후 15년이 넘지 않은 28개
의 건축물을 제외한 총128개의 오피스빌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Total 
Office 

Building
Excluded Office Building Analysis Office 

Building

Reason for 
Exclusion -

Absence of a 
Building 
Register

After 2006. 
Approval -

Number of 
Office 158 6 28 128

Table 1. Selection of buildings subject to evaluation

2. 오피스빌딩 리모델링 계획적 전략

2.1 리모델링의 정의 및 선행연구 검토
건축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

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이나 일부 증축행
위로 정의된다[5]. 건축물 외피교체 및 연면적 증가에 따
른 에너지소요량 저감이라는 관점에서 선행연구를 분석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효
과적인 리모델링 방법으로 외피교체와 연면적 증가 리모
델링을 적용하였다.

첫째, 외피교체 리모델링이란 리모델링의 개·보수에 
해당되며 개·보수는 건물의 규모 및 형태를 유지한 채 마
감재를 교체하는 공사이다. 장현숙 외(2012) 의 연구에 
따르면 건물 외피의 교체는 가장 보편적으로 진행하는 
리모델링이며, 비중이 큰 요소이다[6]. 본 연구에서는 2006
년 이전의 열관류율 법적기준에 맞춰진 테헤란로 오피스
빌딩의 외피를 현재 기준 열관류율 법적기준으로 변경하
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연면적 증가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의 증·개축에 
해당되며 내·외부 개·보수는 물론 증축 또는 일부 개축을 
곁들여 진행하는 공사이다. 테헤란로의 오피스빌딩은 최
대의 건폐율을 이미 만족하기에 수평증축은 불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직증축에서 최대30% 연면적의 증
가유형을 기준으로 에너지소요량을 분석하였다.

먼저 리모델링의 요소에 대한 선행연구인 박태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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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의 문헌에서는 건축계획 요소와 건축구조 요소, 
건축설비 요소 세 가지로 분류했고, 그 중 본 연구에서는 
건축계획 요소인 외관이미지 향상 중 외벽 및 창호 마감
재 교체와 건축구조 요소인 증축 및 용도변경을 적용하
였다[7].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의 선행연구로 문찬정
(2015)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별 유형을 명소 경제 활
성화 유형과 전통 문화 보존 및 골목길 보전, 기성시가지
의 활성화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서 진
행 가능한 인센티브 제도를 분석 후 리모델링 활성화 구
역 제도에 대한 한계점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8]. 

Division Author Remod
eling

Changin
g Skin

Increase 
Floors Energy

Remodeling 
Elements

Park Tae Hun 
at al. (2007) ●

Remodeling 
Area

Moom Chan 
Jeong (2015) ●

Remodeling 
Changing 

Skin

Kim Ji Hye at 
al. (2020) ● ● ●

Seo Kyeong Sik 
at al. (2013) ● ● ●

Jang Hyun Sook 
at al. (2012) ● ● ●

Expanding 
the Office 
Building

Jo Bong Ho 
(2017) ● ●

Table 2.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이와 같이 제도의 개선에 대한 기존연구는 있으나 외
피교체와 연면적 증가 리모델링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
다. 김지혜 외(2020)에서는 열관류율 단열 기준의 강화
에 따라 에너지요구량 및 1차에너지소요량이 감소하며 
일부 건물에서는 냉방에너지의 증가로 인해 1차 에너지
소요량이 이전 시기의 기준과 같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밝혔다[9]. 또한 서경식 외(2013)서는 설계 요소
의 강화에 따라서 1차 에너지소요량 감소를 나타내는 가
장 큰 요소는 외벽 및 창호성능이고, 그 다음으로는 조명
밀도임을 나타난다[2]. 장현숙  외(2012)는 외피교체 리
모델링이 건물 에너지요소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은 난방, 냉방에너지로 나타났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냉·난방 에너지소요량을 연구 분석결과로 사용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는 연면적 증가에 대한 분석이 없기에 
본 연구에서 연면적 증가를 포함하여 외피 열관류율의 
법적 기준의 변화도 함께 분석한다. 

연면적 증가 리모델링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구조적 안
전과 주거용 건축물의 수직증축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연면적 증가에 따른 에너지소요량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
다. 조봉호(2017)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 진단을 실
시한 후 심의를 통해 안전성을  검토한다. 또한 사례 쌍
용 예가 아파트 수직 2개층 증축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10]. 

이렇듯 선행연구에서는 수직증축의 구조적 내용과 사
례 검토를 통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에 관한 내
용이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도 증축 후의 리모델링의 
에너지소요량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2.2 외피교체와 연면적 증가 리모델링
외피교체 리모델링에 있어서 시기별 열관류율이 다르

고 열관류율 법적기준이 시기에 따라 강화됨을 이찬희 
외(2020)의 연구 일부를 인용하여 Table 3과 같이 정리
하였다[3]. 또한 열관류율의 변화에 따라 냉·난방 에너지
소요량도 변화하기에 법적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2006년 이전의 열관류율 법적 기준의 변화가 테헤란
로 오피스빌딩의 외피교체 리모델링 에너지소요량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Year 1984 1987 2001 2008

Regulation Enforcement Rules of 
Architecture Act

Rules on the Facility 
Standards, etc. of 

Buildings

Roof *0.58 *0.41 0.41 0.20
Building Skin *0.58 *0.58 0.47 0.36

Floor *0.58 *0.58 0.41 0.41
Window *3.48 *3.37 3.84 3.4

Table 3. Rate of U-value regulation

연면적 증가 리모델링은 오피스빌딩의 규모에 따라 증
축 가능한 면적이 달라진다. 이에 테헤란로 오피스빌딩
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Table 4와 같이 분류하였다. 분
류기준은 에너지평가서의 규모 구분에 따라 나누었고, 
총 128개 오피스빌딩 연면적의 평균을 산정하였고 이 평
균 연면적이 포함된 규모구간을 중규모 오피스빌딩 유형
으로 설정하였다. 그 이하 규모구간은 소규모, 이상은 대
규모 오피스빌딩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오피스빌딩
의 연면적 평균값은 약 20,277㎡으로, 규모 구분 중 4구
간(중규모)에 속한다. 이에 1,2,3구간을 소규모, 4구간, 
5구간을 각각 중, 대규모로 분류하였다. S유형은 소규모 
오피스빌딩 유형으로 연면적 10,000㎡ 이하, M유형은 
중규모 유형으로 연면적 10,000㎡~30,000㎡이하, L유
형은 대규모 유형으로 30,000㎡초과로 구분하였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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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Size

Window Area 
Ratio (%)

The Average 
Number of 

Floors

Average of Total 
Area(㎡)

The Average Area 
of Typical Floor(㎡)

Remodeling Increases the 
Total Floor Area by up to

30%(㎡)

Increase the Maximum 
Number of Floors

S

55

11 5,850.11 531.828 1,755.033 3 More Floors

M 18 18,128.52 1,007.14 5,438.556 5 More Floors

24 55,185.04 2,299.38 16,555.512 7 More FloorsL

Table 5. Prototype building size category

Section Total Floor Area Range(㎡)
Number of 

Building

1 last than 4,500
S (Small Size 

Building) 512 4,500 ~ 6,000

3 6,000 ~ 10,000

4 10,000 ~ 30,000 M (Medium Size 
Building) 53

5 More than 30,000 L (Large Size 
Building) 24

Table 4. Range of energy performance information for 
each section

따라서 오피스빌딩 리모델링 시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외피교체와 연면적 증가 리모
델링 두 가지로 분류하고, 이 두 가지의 요소와 연계하여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이 최소화되는 조합을 최
적화 방안으로 제시한다.

2.3 리모델링과 에너지소요량 최적화
에너지소요량 분석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업무용 건

축물의 건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및 교육을 위한 공개 
프로그램인  ECO2-OD(2018ver.)를 사용하여 연간 단
위면적당 에너지소요랑을 계산한다. Fig. 1은 분석을 위
한 진행 방법을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테헤란로 오피
스빌딩을 규모에 따라 3가지(S, M, L유형)로 분류하였
고, 리모델링 방법유형을 1. 외피교체 리모델링, 2. 연면
적 증가 리모델링, 3. 외피교체 + 연면적 증가 리모델링
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외피교체 리모델링은 기존 오피스빌딩에서 건축물의 
외피만 현재의 열관류율의 외피로 교체한 유형이고, 연
면적 증가 리모델링은 기존 오피스빌딩에서 연면적을 
30% 증가시키고 증축된 부분의 외피는 현재의 열관류율
로 적용한 유형이다. 또한 외피교체 + 연면적 증가 리모
델링은 기존 건축물에서 건축물 외피의 교체와 연면적 
증가 30%를 둘 다 적용시킨다. 이와같이 세 유형의 리모
델링을 건물규모와 열관류율의 시기별로 적용하여 에너

지소요량을 분석한다.

Fig. 1. Process diagram

3. 에너지소요량 분석을 위한 전제

3.1 사용승인연도 및 규모에 따른 분석
Fig. 2는 사용승인연도 및 규모에 따른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먼저 시기별 열관류율 법적 기준에 따라 1987년 
이전은 A시기, 1987~2001년은 B시기, 2001~2006년
은 C시기, 2018년 이후 D시기로 분류 하였다. 또한 
Table 4의 표기와 같이 오피스빌딩의 규모에 따라 S, 
M, L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 규모 오피스빌딩 리모델링
의 연면적은 30%가 최대 증가가 되기에 S유형은 3개층, 
M유형은 5개층, L유형은 7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A, B, C 시기의 증축부 열관류율은 현재의 열관류율 기
준으로 설정하고, 증축부의 연면적에 따라 에너지소요량
을 분석한다.

3.2 프로토타입 및 ECO2-OD 설정 값
앞서 128개의 오피스빌딩을 규모별, 시기별에 따라 

분류하였고, 각 분류에 따라 평균값을 산정하여 프로토
타입을 설정하였다. 테헤란로 오피스빌딩 전부를 분석하
는 것이 가장 정확한 에너지소요량 값을 얻을 수 있겠지
만, 효과적으로 에너지소요량을 분석하기 위해 규모별 
평균값을 프로토타입으로 설정하였고 그 내부 설정값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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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of 
U-Value Building

Size

Increase the Number of Floors (kWh/㎡․yr)

0 + 3 Floors + 5 Floors + 7 Floors

Heating Cooling Heating Cooling Heating Cooling Heating Cooling

A
(~1987)

S 18.4 38.6 14.2 40.5

M 13.7 35.8 11.5 36.6 10.4 37.1

L 8.6 31.6 7.5 32.3 6.6 32.7 6.1 33.1

B
(1987~2001)

S 17.4 39.1 13.4 40.9

M 12.9 36.6 10.9 37 9.9 37.6

L 8.2 31.9 7.1 32.6 6.5 33 6 33.3

C
(2001~2006)

S 18.8 38.2 14.4 40.2

M 14.1 35.2 11.8 36.3 10.7 36.7

L 8.8 31.4 7.6 32 7 32.4 6.4 32.8

D
(2018~)

S 4.8 43.9 4.4 43

M 3.7 40.7 3.7 40.8 3.7 40.9

L 2.6 35.3 2.6 35.4 2.6 35.4 2.6 35.4

Table 7. Energy consumption result

Fig. 2. Simulation process

프로토타입 설정은 앞서 2장에서 정리한 연면적 구간
별(Table 4) 평균값으로 산정하였고, 연면적은 Table 5
와 같이 세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층수는 각 규모별 오피
스빌딩의 평균 층수로 산정하여 S유형은 11층, M유형은 
18층, L유형은 24층으로 하였다. 세가지 유형의 규모별 
평균 연면적에서 S유형은 5,850.11㎡, M유형은 
18,128.52㎡, L유형은 55,185.04㎡ 이다. 또한 S유형의 
1개층 바닥의 면적은 531.828㎡, M유형은 1,007.14㎡, 
L유형은 2,299.38㎡ 이다. 장단변비는 정방형으로 고정
하였고, 기준층 면적은 각 규모의 연면적 평균값을 층수
로 나눈 것으로 설정하였다. 각 규모별 최대 연면적의 

30%를 산정한 결과, S유형은 1,755.03㎡, M유형은 
5,438.55㎡, L유형은 16,555.51㎡ 만큼 증축이 가능하
며 층수로 환산하면 S유형은 약 3개층, M유형은 약 5개
층, L유형은 약 7개층 증가가 가능하여 이를 Table 5의 
표로 요약하였다.

일반적으로 창면적비는 에너지소요량에 큰 영향을 미
친다. 이에 동일한 조건의 설정을 위하여 권주현 외
(2021)의 연구에 따라 테헤란로 오피스빌딩의 창 유형별 
창면적비 평균값을 산정하여 55%로 고정하였다[12]. 분
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ECO2-OD를 사용하였고 기
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소요량을 비교하여 최적화 
조합을 밝힌다[6].

ECO2-OD Input Efficiency

Heating System EHP 2.0
Cooling System EHP 3.5

Heat Recovery 
Ventilator

Heating Recovery Rate 70%

Cooling Recovery Rate 50%

Lighting Density 
(W/㎡) LED 12

Renewable Energy 
Ratio 0% 0%

Table 6. ECO2-OD Performance information

Table 6과 같이 프로토타입 설정을 위한 설비 구성 
및 공조 조명 시스템은 업무시설의 설비방식의 대표적인 
시스템인 EHP 냉난방, EHP 냉방, 가스보일러, 환기용 
공조, 조명기기 순으로 입력하였다. 모든 설비장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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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당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연면적 증가
에 따라 설비용량도 함께 증가하는 방식으로 입력하였
다.

4. 리모델링 에너지소요량 최적화 방안 도출

4.1 외피교체 에너지소요량 분석
Table 7과 같이 외피교체에 따른 에너지소요량을 오

피스빌딩의 사용승인 연도와 연면적 규모에 따라서 분석
하였다. 규모와 상관없이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소요량
은 A시기(~1987)에서 B시기(1987~2001)를 거치면서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지만 B시기에서 C시기(2001~ 
2006)로 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는 B시기와 C시기 사이의 열관류율 법적기준 강화에 
따라 난방에너지소요량이 증가함으로 분석되며, 이는 이
찬희 외(2020)에서 열관류율 기준 강화에 따른 오피스빌
딩의 에너지소요량 증가와 동일한 결과로 분석된다. 또
한 A, B, C 시기에 비해 현재 열관류율 기준을 적용한 
D시기(2018~)에서는 현저히 낮은 난방에너지소요량을 
보여준다[3]. 하지만 이와 반대로 단위면적당 냉방에너지
소요량은 A시기에서 B시기의 열관류율로 변화할 때 증
가함을 보였고, B시기에서 C시기의 열관류율로 넘어갈 
때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다. 이와 같이 냉방에너지소요
량은 난방에너지소요량과 반비례한다. 김지혜 외(2020)
에서도 오피스빌딩에서의 이와 같은 결과는 난방에너지
보다 냉방에너지에 집중된 설비방식이 원인이라고 분석
했다.[9]

4.2 연면적 증가에 따른 에너지소요량 분석
Fig. 3은 L유형(대규모 오피스빌딩)의 시기별 연면적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냉·난방 에너지소요량 그래프이다. 
L유형의 연면적 증가 리모델링이 A, B, C시기에서 전체
적으로 연면적 증가에 따라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소요
량이 평균 29.07%(8.66.1kWh/㎡·yr) 감소를 보였지
만, 2018년 이후 시기에서는 연면적이 증가함에도 단위
면적당 난방에너지소요량은 변화가 없다. 이와 반대로 
단위면적당 냉방에너지소요량에서는 A, B, C시기에서 
전체적으로 평균 4.75%(31.633.1kWh/㎡·yr) 증가하
지만, D시기에서는 연면적이 증가함에도  35.3~35.4 
kWh/㎡·yr를 유지한다.

Fig. 3. Heating & Cooling energy consumption for 
L size building

Fig. 4. Heating & Cooling energy consumption for 
M size building

M유형(중규모 오피스빌딩)은 Fig. 4와 같고, S유형(소
규모)은 Fig. 5와 같다. M, S유형에서도 L유형(대규모)과 
동일하게 A, B, C시기 모두 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단
위면적당 난방에너지소요량은 평균 24.09%(13.7
10.4kWh/㎡·yr)감소하고, 단위면적당 냉방에너지소요
량에서는 A, B, C시기 모두 평균 3.63%(35.8
37.1kWh/㎡·yr) 증가하였다. 또한 M유형의 D시기에 단
위면적당 냉방에너지소요량은 0.49%(40.740.9kWh/
㎡·yr)씩 증가하였다.

Fig. 5. Heating & Cooling energy consumption for 
S siz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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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유형의 A시기에서는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소요량
은 22.83%(18.414.2kWh/㎡·yr)가 감소하였고, 냉방
에너지소요량은 4.92%(38.640.5kWh/㎡·yr) 증가하
였다.

4.3 외피교체와 연면적 증가 에너지소요량 분석
외피교체와 연면적 증가를 동시에 진행 하였을 시에 L

유형은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소요량과 냉방에너지소요
량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M유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은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S유
형에서는 외피교체 후 연면적 증가가 이루어졌을 때 3개
층 증축 시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소요량은 8.33%(4.8
4.4kWh/㎡·yr) 감소, 냉방에너지소요량은 2.05% 
(43.943kWh/㎡·yr) 감소가 나타났다.

Fig. 6. Heating & Cooling energy consumption for 
increase floors

5. 결론

본 연구는 테헤란로 오피스빌딩의 외피교체, 연면적 
증가 리모델링, 혹은 두 가지 모두 실행하는 리모델링 유
형의 냉·난방 에너지소요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와 더
불어 오피스빌딩의 규모와 열관류율기준의 시기에 따라 
에너지소요량이 최적화 되는 유형을 밝히고, 추후 리모
델링 시 에너지소요량 최적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외피교체 리모델링으로 보았을 때 L유형에서는 
A, B시기의 오피스빌딩을 리모델링한 경우 가장 효율이 
높게 나타났고, M유형에서는 A, B시기가 동일한 효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S유형에서는 A, B시기가 에너지소
요량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오피스빌딩 규모 측면
에서는 S유형의 리모델링에서 에너지소요량의 감소가 가
장 컸다. 그 다음으로 M유형, L유형순으로 나타났고, S

유형은 L유형 대비 약27.71% 에너지소요량 감소를 나타
낸다. 이를 통해 오피스빌딩의 외피 교체 리모델링 중 가
장 적은 에너지소요량을 갖는 오피스빌딩 규모와 시기의 
조합은 S유형(소규모)의 A시기(1987년 이전) 오피스빌
딩을 D시기(현재)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연면적 증가 리모델링은 0개층에서 7개층까지
의 모든 유형에서 연면적이 증가할수록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감소의 폭은 크지 
않으며 L유형에서는 약 1% 감소하고. M유형에서는 약 
2.7% 감소한다. 또한 S유형에서는 4.2%감소를 나타내지
만 전체적인 감소의 폭은 적다. 연면적 증가에 따른 증축 
후 외피 리모델링의 경우, 에너지측면에서 가장 적은 양
의 에너지소요량을 갖는 조합은 L유형(대규모)의 D시기
(2018년 이후 사용승인) 오피스빌딩을 7개층 증축한 조
합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피교체와 연면적 증가만을 적용시켜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을 하였기에 공사비 등 타 분석
요인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 또한 향후에는 외피교체와 
연면적 증가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설계기준을 반영한 에너지소요량 비교와 관련된 후속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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